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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

- 관리부두 준공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 추가 수용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대산항이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도약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를 12월 21일(화)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부잔교 시설(함선) 4기, 외곽시설 310m 등

대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유류화물 물동량이 3위*(’20년 기준)인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 거점 항만이다. 최근 유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핀 등 계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선박의 접·이안을

위한 예선과 도선, 그리고 관공선 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운항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접안시설이 부족해 관공선 등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선박 통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년 기준) 1위 울산항, 2위 광양항, 3위 대산항

 ** (’14년) 54척(관공선 7척, 예선‧도선 47척) → (’20년) 64척(관공선 7척, 예선‧도선 57척)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3월부터 총사업비 418억 원을 투입하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돌입했고, 조위에 관계없이 관공선 및 역

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잔교 4기*를 설치해 접안시설 320m를 추

가 확보하였다.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항내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방파제 310m도 건설하였다. 

  * 최대 관공선 1,000톤급, 역무선 400톤급 접안 가능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

사 완공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대산항의 항만 운영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산항의 부족한 항만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접안시설증가에따른관공선및 예·도선등의역무선증가로

추가 수용 및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한 관리부두 축조

ㅇ (사업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전면해상

ㅇ (사업규모) 외곽시설 310m, 부잔교 4기, 준설 등

ㅇ (사업기간/사업비) ’17. 3. ~ ’21. 12. / 418억원

□ 조감도



참고 2  대산항 관리부두 사진


